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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웰다잉 필요성 연구

전 영 재* 

국문초록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
게 죽음을 잘 준비할 것인가의 문제가 노년의 주요한 과업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는 
그리스도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죽음준비교육이 웰다잉이라는 동일한 명칭 아래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웰다잉’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정
체성을 가진 명칭 ‘성경적 웰다잉’을 제안한다. 웰다잉은 인간의 주체성이 삶을 추동하
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좋은 죽음이라는 인생의 결과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성경적 웰다잉은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바라보며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적 웰다잉 교육은 Jay. E. Adams의 권면적 상담에서 
주장한바, 진리의 말씀을 직접적이고 인격적으로 권면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성
경적 웰다잉 프로그램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간의 삶과 죽
음, 영생, 천국과 지옥, 죽음에 대한 태도, 성화된 삶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영적 싸
움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리
스도를 본받아 행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의미한
다. 

주제어: 웰다잉, 웰다잉 교육, 성경적 웰다잉, 죽음준비교육, 성경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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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여는 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2023)가 2023년 1월 15일에 발표한 2022년 주민등록 인구통

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약 5144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약 

92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넘었으며, 그중 65세 이상 여성이 20.1%로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하였고, 65세 이상 남성은 15.9%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 사

회가 통상 UN의 기준에 따라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

상인 초고령화 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노인 인구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의학의 발전으로 기

대수명이 늘어나며 초고령사회로 넘어감에 따라 인간의 일생에서 노년기가 늘어나고 

노인의 수가 증가함은 인간이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음을 의미

한다. 통계청(2023)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총인구가 51,558,034명이며, 지난 

2022년 일 년 동안 한 달에 적게는 24,920명, 많게는 44,611명이 사망하였다. 우리

나라만 해도 일 년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37만 명가량 되는 셈이다. 

  또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몸살

을 겪으면서 전 연령대의 사람들이 죽음 불안을 느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748,125,110명이 공식적으로 확진되었고 

6,932,207명이 사망하였다(질병관리청, 2023). 특별히 죽음에 대한 인식이 심화된 노

인들은 더욱 죽음 자체와 사회적 고립의 상황에서 고독과 우울, 불안을 겪었다(한규량, 

2021: 179). 삶과 죽음의 거리가 밀착되어 주목받으면서 죽음이 더는 남의 일,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언제든 맞이할 수 있음이 의식화된 것이다. 이 외에도 자살의 문제, 

존엄사라고 불리는 안락사의 문제, 낙태, 고독사 등 죽음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들이 

남아있다(차유채, 2023; 조은아, 2023).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과거 2000년 이후 등장한 ‘웰빙(well-being)’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발로였다면, 삶과 불

가분의 관계에 있는 죽음의 문제에서 특별히 안락사 문제를 둘러싸고 어느샌가 나타

난 ‘웰다잉(well-dying)’은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준비하여 잘 

죽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기란, 최기호, 2009;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1). 웰다잉은 

인생의 행복한 끝맺음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두려움 없이 죽음을 준비하

고 주변을 잘 정리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김석란, 2016).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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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웰다잉은 인간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죽음을 맞이할지가 주된 관심사가 되며 인

간의 인간다움 즉 인간의 존엄, 품위, 편안함, 행복 등에 대한 희구가 내재하여 죽음 

자체에 초점이 있다. 이에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관련 교육, 또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죽음을 잘 준비시키려는 교육과 연구들

이 광범위하게는 웰다잉의 자장 아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에는 웰다잉 교육과 

죽음준비교육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산하 죽음교육연구센터에서 한국싸

나톨로지협회와 한국죽음교육학회와 협력하여 죽음학(Thanatology)에 기초를 둔 영적 

돌봄 프로그램(여기에서의 ‘영적 돌봄’, ‘영성치유’는 성경이 아닌, 평안하고 품위 있는 

마무리를 위하여 개인의 마음과 영혼을 돌봄을 의미함)과 죽음 교육 전문가(죽음 교육 

지도자, Thanatologist)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회

에서는 웰다잉을 위한 학술 연구나 서적을 출판하고,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림대학

교에서는 생사학(⽣死學)연구소에서 학술 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특별히 자살 예방을 위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힘쓰고 있다. 이를 보면 웰다잉뿐만 아니라 죽음학, 생사학의 용어가 등장하는데, 죽음

학은 서구에서 죽음의 과정과 의미에 대한 관심이 고대에서부터 누적되다가 1903년 

Ilya Ilich Mechnikov(1845-1916)가 노인학(Gerontology)을 연구하던 중 처음으로 

‘싸나톨로지(죽음학, Thanatology)’로 명명한 개념이다(한림대학교, 2023). ‘생사학(⽣

死學, life and death studies)’ 또는 ‘사생학(死⽣學)’은 서구의 죽음학을 동양의 관점

에서 재정의한 것으로, 죽음학이 죽음에 관심을 둔다면 생사학은 삶과 죽음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는 것이다(한림대학교, 2023). 

  정리하면 죽음학과 생사학은 학술적 용어에 가까워서 죽음학은 서구의 고대 문명으

로부터 관심을 두어온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을, 생사학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함

께 다루어 죽음의 의미에 접근하는 학문을 지칭한다. 죽음준비교육은 다가올 죽음을 

준비시키는 보다 좁은 범위의 교육적 의미에 초점이 있다. 웰다잉 또는 웰다잉 교육은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잘 준비하여 맞이하고 싶어 하는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요구

의 결과 즉, 더욱 광범위한 다수의 일반 사람들의 요청이 함의된 용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학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모

든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웰다잉의 

용어를 취하기로 하였다.

  박종현(2014: 81-88)의 연구에 의하면, 서구에서는 미국과 독일, 스웨덴에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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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죽음준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Alfons 

Deeken에 의해 죽음준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1970년대 후반부터 초·중·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연령에 맞는 죽음준비교육을 하고 있고, 영국의 중·고등학교에

서도 ‘긍정적 비탄(Good Grief)’이라는 안내서를 비롯하여 커리큘럼에 상실 체험과 

비탄을 다루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호주와 스웨덴에서는 특정한 계기인 사회적 재

난 이후 비탄과 죽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흥미롭다(박종현, 2014).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맞이하고 준비

하는 죽음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내가 잘해서 그리고 

내가 잘 준비해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은 ‘웰다잉’, 죽

음에 도달하는 나의 어떠함이 핵심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인간으로서 자기의 삶에 대한 

주체성이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되지 않는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상실의 아픔으로 인하여 비탄에 빠져 통곡

하며 슬퍼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환송 예배의 절차에 따라 고인을 환송하며 천

국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담은 찬양을 부른다. 물론 장례식장에서 슬픔과 비탄을 이기

지 못하여 낙심하며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고인이 된 사랑하는 이를 매장할 시 

고인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함께 넣는 일도 있다.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는 깊은 병에 

걸렸을 때 두려움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담대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또는 타인의 죽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

져야 할 것인가. 죽음에 관한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가 수반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죽

음과 삶을 향한 자세가 더욱 건강하여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준비교육이 고민

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죽음준비교육과 일반 사회에서 웰

다잉 교육 또는 죽음준비교육이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유사하여서 

뚜렷이 구별되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일반적인 웰다잉 교육에 

어느 정도 기독교적인 내용이 가미된 혹은 그 반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향한 태도와 자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것과는 다

르기 때문에 죽음의 인식과 삶의 대응에 대한 다른 교육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웰다잉이 필요하다. 본고는 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며 

본론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언약 아래 있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죽음의 의미에 대

한 고찰 위에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웰다잉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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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펴는 글

1. 인간과 죽음

  1)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을 특별하게 관계된 것으로 본다. Herman Bavinck(2007: 

174)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에 대하여 그 창조 사실뿐 아니라 창조의 방식까

지 기록하는 성경의 특별한 관심이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목

적이자 결말이며, 주제와 핵심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창 1:26-27). 원형을 반영하는 

형상으로서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인 동시에 완벽한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있다(Berkhof, 1996). 그러므로 인간은 땅

의 흙으로부터 지어진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위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아 참된 지식

과 의와 거룩으로 창조된 영적이고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존재이다(Bavinck, 2007). 

  비록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인간 존재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지 않으며, 타락하여 왜곡되고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회복되어야 한다(최홍석, 2005). 

  Mark Driscoll와‎Gerry Breshears(2012: 188)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죄를 회개하며 지식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하

나님의 형상을 닮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섬기고 공동체를 위

하여 싸움으로써 그리고 고난을 잘 이겨내고 성령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짐으

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된다고 하였다(Driscoll & Breshears, 2012: 

188-191).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이 죄와 사망 아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

원 계획에 의하여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존재의 실존은 이미(already) 받은 완전한 구

원과 아직(not yet) 도달하지 못한 불완전성 사이에 있으며, 그러므로 인간의 일생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따르는 동시에 인간의 성화의 목표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에 있다(Berkhof, 1996; Ow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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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언약 아래 있는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규정을 통해 어떻

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조건을 통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Driscoll & Breshears, 2012).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렘 31:33)이라는 관계를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써 주도적으로 확증하신다. 그러므로 인간 삶의 지

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비록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와 타

락이 있을지라도, 그뿐 아니라 이후의 셀 수 없이 많은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

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롬 5:8) 하셨다. 이 확증은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불변의 것이다. 

  Bavinck(2007: 210-211)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 사람인 아담이 영적으로

나 육적으로 풍부하였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수 있는 불완전한 것이었

다는 절대적 확실성의 부족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생과 미래의 생의 보증자

가 되어 주신다고 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

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28-29)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죄와 사망에 매인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의지적이고 강권적으로 보증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롬 8:39). 이 확증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시공을 

초월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골 1:15)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

시며(빌 2:6) 본체의 완전한 형상이시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히 1:3)와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이(엡 4:24; 레 11:45) 충만하시다. Anthony A. Hoekema(1990: 131-133)

는 하나님의 형상이 진정으로 무엇과 같은지 알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향하

여 열려 있는 지향성, 이웃을 향하신 사랑,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를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으며,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

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의의 길을 열어주셨다(Bavin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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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속하셔서 믿는 자마다 그의 의를 덧

입어 영생을 얻게 하셨으며(요 3:16), 구원하시리라는 강권적 의지로 하나님 보좌 우

편에 계셔서 죄악 된 인간을 위하여 중보하시고(롬 8:34),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변화

시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천국으로 이끌어가신다

(Donnelly, 2013: 167-170).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일 첫 문답은 인간이 믿음

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하나님과 화목되어 그가 주를 믿는 자들을 영원

토록 구원하시고 보살피신다는 사실의 견고한 위로를 이야기한다(Ursinus, 2006: 

61-63).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롬 1:17).

  이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생의 삶의 여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며(롬 8:36)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존귀하

게 하는 담대함(빌 1:20-21)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

유의 주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 치도 없습니

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는 Abraham Kuyper와 Louis Praamsma의 선언

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이자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삶

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주장한다(Praamsma, 2011).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라

고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와 평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3) 죽음, 사망, 종말 그리고 영생

  종말론(終末論, eschatology) 또는 내세론은 마지막 일들에 관한 교리를 의미한다. 

헬라어 ‘eschatos’는 영어의 ‘end’와 같이 시간과 공간의 마지막, 완전한 것과 숭고한 

것, 질적이고 평가적인 의미 모두를 포함한다. 이 용어의 원시적이고 직접적이며 신화

적인 의미는 “모든 날들의 사슬의 마지막”이다(Tillich, 2010).

  종말론은 종말의 진행 과정 즉 세계와 인류, 사건이나 시간이 끝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제로 운명의 궁극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개인적 종말론(individual eschatology)은 

개인 인생의 마지막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의 죽음, 부활, 심판, 영생의 문제를, 일반적 

종말론(general eschatology)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인류의 부활, 최후 심판, 새 하늘

과 새 땅 등의 문제를 다룬다(가스펠서브, 2013). 

  죽음은 일반 사회적 의미에서의 죽음 곧 심폐 기능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육

체와 영혼이 분리됨으로써 육체 생명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Berkhof,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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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룡(1977)은 인간의 사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사망은 죄의 결과로 

받게 되는 형벌(刑罰)이다(롬 6:23).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라고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하고서는 과

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단 한 사람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성경은 사

망을 생명의 자연스러운 종말로 다가오는 존재의 종지(終⽌)나 멸절로 보는 자연적 사

망설에 반대하고, 성경의 사망관은 영혼이 신체로부터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physical 

death),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것 또는 믿음 없는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분리되는(사 59:2) 영적 죽음(spiritual death), 하

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악인의 영혼과 육체가 최종적으로 당하는 영원한 고초(계 20:14)

인 영원적 죽음(eternal death)을 포함한다(박형룡, 1977). 영원적 죽음은 일반적 종

말론에서,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은 죄의 교리와 관련되어 고찰된다(박형룡, 1977).

  영생(eternal life)은 영원한[永] 생명[⽣]이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과의 끊어지지 않는 영속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요 17:3; 롬 5:21). 이 영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며(딛 1:2)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하여 주신(요 10:28)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롬 6:23) 누구라도 성경의 진리를 따

라(요 5:39, 20:31)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가스펠서브, 

2013). 그러므로 사망은 신자들의 종말이 아니라 완전한 생의 시작이다(박형룡, 

1977). 영생을 기대하게 하는 이생의 관문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하늘에 마련하여 

주신 본향 찾는 자들의 돌아갈 곳이다(히 11:14-16). 

  하나님께서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

으로 보응하신다(롬 2:7).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으며(요 3:16) 그

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셔서(골 1:20) 죄악 된 

인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골 1:13). 이에 그

리스도 예수 안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간을 구속(拘束)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셨으며(롬 8:2)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의 마음 안에 계시면 죄의 삯은 사망

이라는 진리에 따라 몸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의로 말미암은 영은 살아 있

는 것이다(롬 8:10). 이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으로 귀결된다. 이 은혜 

언약 안에,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기에 인간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으

로, 그와의 영원한 관계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때 이미 십자가상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

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죄의 값인 사망으로부터 자유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 31권 2호(2023) 77

로워졌으며 결코 정죄함이 없을진대(롬 1:1-2) 이 땅에서의 마지막에 맞이하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의 의문이 남게 된다. 이에 대하여 박형룡(1977: 59-61)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수난과 사망이 죄에 부과되는 형벌이 전혀 아니며, 은혜의 경륜

에 있어서 그들의 영적 진보와 천국에 최선한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죽음에 대한 관념 또는 인식, 주변인의 사망으로 인한 영별(永別), 질병과 수난, 죽음

이 가까이 온다는 의식 등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삶

의 태도를 정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들이어

서 이로움이 있다(박형룡, 1977).

2. 성경적 웰다잉이란

  1) 웰다잉에 관한 선행 연구 

  이 장에서는 먼저 웰다잉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핌으로써 일반인과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비교하여 보고, 다음 장에서 그리

스도인의 성경적 웰다잉(Biblical well-dying)을 제안한 후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이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하여 논하였다.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회(2016: 120-121)가 정의하는 웰다잉은 잘 준비하여 

후회 없이 죽음을 맞는 것,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장례만을 

준비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서,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남은 가족과의 관

계를 정리하며 준비함으로써 노후를 잘 보내고자 하는 웰빙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

로 웰다잉을 위한 방법으로는 죽음에 대하여 공부하고 명상하며 유서와 유언장, 자서

전을 작성하고, 주변인들에게 사랑의 태도를 가지며, 주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고, 봉

사하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치료 가능성이 없을 경우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럽

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사전의료의향서와 장례 방식을 결정하는 사전장례의향서를 준

비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포함한다(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회, 2016: 

121-123). 

  웰다잉이 다가올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하여, 잘 죽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고 할 때 그 중심에는 주체적인 인간이 있다. 일반적으로 웰다잉의 핵심은 인간에게 

죽을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증거하는 중요한 자격이라는 주장에 있

다(맹주만, 2016: 188). 그래서 웰다잉을 이야기할 때 존엄사라고도 불리는 안락사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게 된다. 웰다잉의 죽음은 삶의 완성이며 마침표이기 때문에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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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잘 살다가 인간의 위엄과 존엄을 지키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죽음을 맞이

함으로써 좋게 마무리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인간이 가진 삶과 죽음의 자기 결정

권에 의하여 웰빙은 웰다잉으로 종결된다.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웰다잉 프로그램을 제시한 이이정(2006)의 연구에서는 노

인 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이 미래의 준비나 현재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

다는 과거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자아 개념을 재정립하는 의미 부여의 과정이 되

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죽음준비교육의 목표를 학습자들에게 죽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감정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며, 죽음과 관련된 실제적

인 준비를 하도록 원조하여 인간적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웰다잉 프로그램에는 노화와 질병 예방을 위한 자가 진단표 작성, 죽음을 주제로 

그림 그리기, 사별과 상실의 경험 나누기, 유언장 작성, 신상명세서 작성, 장례 체크리

스트, 사진을 이용한 인생 회고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최은주(2015)의 연구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경험과 감정을 나누고, 과거를 돌아보며 

자서전을 쓰고, 안락사와 존엄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기,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 

장례 계획 세우기, 유언장 작성, 용서와 화해, 가족에게 편지쓰기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장미숙(2017)의 연구에서는 삶을 의미 있고 품격 있게 마무리하는 웰다잉의 의미, 

죽음의 문화적·철학적·종교적인 이해, 존엄한 죽음 이해하기, 만성 질환 예방법, 사전

의료의향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살 예방, 버킷리스트, 사별과 상실, 남은 자에게 쓰

는 편지, 유언과 상속, 상장례 문화, 웰다잉 실천 선언 등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구

성되어 당시 이루어지던 웰다잉 프로그램의 다양한 주제와 방법들을 최대한으로 포함

하고자 하였다. 

<표 1>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 프로그램의 내용들

저자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내용

이이정(2006)
노화와 질병 예방을 위한 자가 진단표 작성, 죽음을 주제로 그림 그리
기, 사별과 상실의 경험 나누기, 유언장 작성, 신상 명세서 작성, 장례 
체크리스트, 사진을 이용한 인생 회고 등

최은주(2015)
죽음과 관련된 감정 나누기, 자서전 쓰기, 안락사와 존엄사,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 장례 계획 세우기, 유언장 작성, 유산, 용서와 화해, 상실
의 경험 나누기, 가족에게 편지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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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상술한 웰다잉의 자장 아래 있는 것으로서 죽음 관련 정보

를 습득하고 죽음에 대한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죽음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부

정적인 태도, 불안, 공포 등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이이정, 

2006: 54). 이를 통해 웰다잉 프로그램은 죽음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죽음이라는 주

제의 노출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을 완화시키는 데 목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일반적인 웰다잉 관련 연구들은 노인학, 노년학, 노인복지, 죽음학, 호스피

스 등 인접한 다양한 학문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것인지, 죽음과 관련하여 인생을 어떻게 마무

리할 수 있는지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죽음학 강의(최준식, 2014)’, ‘내 인생 저

만치에 죽음이(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회, 2017)’,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Tisdale, 2019)’, ‘죽음의 품격(윤득형, 2020)’ 등의 인문교양서적이 다수 출판된 바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에서는 죽음준비교육 지도자 양성, 웰다잉 강사 

파견, 삶과 죽음 세미나, 심리상담, 웰다잉 연극단 운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이 외에도 여러 복지센터와 문화센터, 대학 산하 연구소를 중심으로 웰다잉 교육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구별된 정의와 명칭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어떠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념 역시 이미 있었다. 박형룡(1977)은 그의 저서 ‘朴亨⿓博⼠著作全集 來世

論’에서 사람의 육체적 죽음의 성격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신자(성도)의 죽음이 

지니는 의의와 태도 곧 공포를 극복하고 준비하며, 타인의 죽음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

로 슬퍼하지 말 것을 권면한 바 있다. 또한, 죽음 이후 고인의 시신을 매장할지 아니

면 화장할지의 방법까지 다루었는데, 이는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하여 시

대를 초월하여 매우 유의미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일반적인 웰다잉 관련 연구가 인접 학문과 더불어 연구된 것처럼, 그리스

도인의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 노년의 삶과 기독교적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

구 및 연구가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장미숙(2017)

웰다잉의 의미, 죽음의 문화적·철학적· 종교적인 이해, 존엄한 죽음 이
해하기, 만성 질환 예방법, 사전의료의향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살 
예방, 버킷리스트, 사별과 상실, 남은 자에게 쓰는 편지, 유언과 상속, 
상장례 문화, 웰다잉 실천 선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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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계에서는 강종철의 연구에서 1990년에 기독교 노인에 관심을 두고 노인대학

과 노인상담에 대하여 짧게나마 다룬바 있다(강종철, 1990). 1998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교육부에서 ‘노인학의 이론과 적용’을 발간하여 노년학에 대한 신학적 해석

과 일반적인 노인학 이론들, 실제 노인의 특성 등을 다루었다(장대숙, 1998). 2001년

에는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에서 한국교회 내 노인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각 교회의 노인(경로)대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핀 바 

있다(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 2001). 이 외에도 기독교 노인 교육과 상담, 

복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최광현, 2005; 이덕식, 2013; 김성호, 2019). 

이와 더불어 노인뿐 아니라 기독교에서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학적이거나 사회

적인 죽음과 성경에 나타난 죽음이 어떻게 다른지, 죽음과 관련하여 노인의 영적 돌봄

에 관한 상담적 접근 또한 꾸준히 있었다(류혜옥, 정진희, 2004; 박노권, 2005; 이원

일, 2010; 안석, 2011). 이를 보면 기독교계에서도 노인과 교육, 상담, 복지, 돌봄, 죽

음에 관한 폭넓은 관심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위에 실제 만들어진 웰다잉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정정교(2011)의 연구에서는 기독교적 죽음준비교육을 설정하면서 죽음학

자인 Elizabeth Kubler-Ross와 Deeken의 이론을 가져와 이론적 기반으로 삼았다. 

그는 기독교적 죽음준비교육의 목표를 신앙의 토대를 언급하는 동시에 인간적인 관심

과 마음의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죽음으로 향하는 당사자의 문제와 이해를 돕고, 또 자

기의 죽음을 사색하는 것에 두었다(정정교, 2011: 46-49). 이로 인하여 실제 프로그

램 내용이 불교에서 사용하는 만다라 이미지를 그리거나,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웰다잉 프로그램의 형태에 기독교적 요소를 가미한 형태를 취하게 된 것

으로 보인다. 실제 프로그램은 죽음에 대한 만다라 이미지 그리기, 죽음 후의 삶 묵상

하기, 자신의 죽음 분위기가 어떨지 상상하기, 인생 지도 그리기, 인간관계 점검하기, 

호스피스 관련 교육, 임종자의 심리적 단계 이해하기- Kubler-Ross(1998)의 죽음의 

5단계 배우기, 입관 체험하기, 영정사진 찍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종현(2014)의 연구에서는 “죽음교육 선진국들이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기독교적 죽음준비교육이 요청된다”라고 한국 교회의 죽음준비교

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촌 지역의 교회를 대상으로 방송 영상을 활용한 설교 세

미나를 실시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주보에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의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를 게시하였다. 이는 웰다잉으로서의 죽음준비교육 세미나가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에 도움이 되기를 의도하되, 영상뿐 아니라 말씀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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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들의 

연령과 신체적 특성,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상황에 맞춘 프로그램을 구성하

고자 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장경희(2017)의 연구에서는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죽음에 대한 신학적 이해, 품격

있는 죽음, 상실의 치유, 최후의 만찬, 유언장 작성, 세족식, 입관체험, 유언 나눔 등

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표 2>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 프로그램의 내용들

 

  이 외에도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활동들이 있다. 내가 죽을 때의 기분과 주변인은 어

떻게 반응할지 상상해보며 죽음 묵상하기, 인생 그래프 그리기, 인생 돌아보기, 묘비명 

작성하기, 유언장 작성하기, 남은 자에게 편지쓰기, 입관 체험하기, 장례 절차 배우기, 

장지 체험해 보기, Kubler-Ross나 Deeken 같은 죽음 학자의 이론 배우기 등이 그렇

다. 

  이와 같은 교육들은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맞이할, 그러나 두려워서 본능적으로 

외면하고 싶은 죽음의 주제를 상기시키며 준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물론 유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 프로그램들이 일반적인 웰다잉 프로

그램의 활동들 위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적지 않은 시

간 동안 학문적으로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

람들이 웰다잉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만큼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웰다잉

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고민할 부분이 남아있다. 

저자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내용

정정교(2011)
죽음에 대한 만다라 이미지 그리기, 죽음 후의 삶 묵상하기, 자신의 죽
음 분위기 상상하기, 인생 지도 그리기, 인간관계 점검하기, 호스피스 
관련 교육, 입관 체험하기, 영정사진 찍기 등

박종현(2014)
공영방송(SBS, MBC)의 다큐멘터리(‘유언-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아
름다운 마침표를 위하여’, ‘안녕 아빠’, ‘풀빵 엄마’ 등)를 활용한 세미나 
실시

장경희(2017)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죽음에 대한 신학적 이해, 품격 있는 죽음, 상
실의 치유, 최후의 만찬, 유언장 작성, 세족식, 입관 체험, 유언 나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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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경적 웰다잉의 정의와 특성

  이 장에서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감과 후회 없는 죽음을 주장하는 세상적인 웰다잉

에 반대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웰다잉을 

제안한다.

  성경적 웰다잉은 영생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

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확실하고도 명확한 절대 불변의 진리이다. 세상의 가치들은 

불확실하고 유한하여서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인간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휩쓸리기 쉽다. 이에 대하여 David Powlison(2009: 301)은 인간의 느낌이 

의사결정과 대중적인 상담의 근거가 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진술하여 세상의 불

확실성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성경은 인간의 경험과 감정, 욕망과 신념을 꿰뚫는다고 

하였다. 죽음이 두려운 것 같고, 과거 지인의 장례식의 분위기가 어둡기만 했던 것 같

고, 나의 장례식에 올 사람이 없을까 걱정되고, 쓸쓸하고, 떨리고, 불안한 ‘것 같은’ 

느낌이 산재한 시대 가운데 오직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가치로서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줄 수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계시된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

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적용되고 역사된다(Bavinck, 2007: 

465). 이로써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위임받은 믿는 

자들의 삶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최고

의 가치를 이미 가졌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한 확신이 있음으로써 성경적 웰다잉은 말

씀 외의 세상의 이론과 활동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죽음 이후의 영생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의 삶이 나타내기를 지향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이다. Kuyper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의 주권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Praamsma, 2011). 성경적 웰다잉은 말

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이 땅에서의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눈으로는 나중의 죽음 이후를 바라보며 지금의 손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영생을 확신하며 주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또한 그렇게 살도록 준비하는 것이다(Ursinus, 2006).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보증자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며 죽음 이후에는 심판과 천국이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 웰다잉은 말씀을 기반으로 권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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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를 직접적이고 인격적으로 전하는 것이다(Powlison, 2023: 69).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빌 3:14)가

야 함에도 불구하고 푯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극단적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있다. 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보내심을 받아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믿음 없는 자들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고 탄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말하여 

진리를 전파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롬 10:13-15). 

  Jay. E. Adams(2001: 89)가 도입한 권면적 상담, 성경적 상담은 하나님의 감동으

로 되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의 원리와 실천대로 

상담하여 각 사람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권면적 상담은 가르치고 

훈계하되, 사랑과 깊은 관심으로부터 나온 선한 동기로 인하여 언어적으로 권면하는 

것이다(Adams, 2001: 80-88). 권면적 상담의 방향성은 과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있다. 일반상담이 문제 행동의 원인을 과거의 시점이나 문제에서 찾아 원

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과 달리, 권면적 상담은 문제의 원인이 인간의 죄 된 본성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회개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

한다(Adams, 2001). 

  성경적 웰다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유언장을 쓰고, 나의 장례식 분위기가 어

떨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나의 감정이 어떠할지 묵상하고 입관 체험을 하며 지나

간 인생을 회고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결국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수 그

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진리의 말씀을 알

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성경적 웰다잉은 말씀을 

권면함으로써 내담자가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과 이후의 영생을 준비하는 삶에 대

하여 몰랐던 것은 알게 되고, 이미 알고 있다면 거듭 권면함으로써 더욱 견고한 믿음

의 분량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다.

  성경적 웰다잉 교육이 죽음에 관한 바른 지식 곧 말씀으로 권면하는 방법을 취할 

때, 상담자인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특별히 다른 이보다 죽음에 더 가까운 노

년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천국 소망이 

무엇인지,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는지 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상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목회자는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 관리

하며, 알고자 하는 이들의 영적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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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ms(1981: 98-101)는 좋은 상담자의 자질로서 선함과 지식과 지혜가 필요함을 

이야기한다(롬 15:14). 진정한 상담은 정보를 나누어주어 조언하는 것, 성령으로 하나

님의 권위 있는 교훈인 말씀을 인간의 문제에 적용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므

로 지식이 필요하고, 권면적 상담은 상담자가 가장 깊이 개입할 것을 요구하므로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

다(Adams, 1981: 100-101, 108). 권면적인 상담자는 성경을 잘 알도록 요구되므로, 

잘 준비된 목회자는 가장 탁월한 상담자가 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요소 안에서 충

분히 성장하도록 힘써야 한다(Adams, 1981: 100-101). 

  3)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의 내용과 기대 효과

     (1)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 예시

  이 장에서는 범박하게나마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의 개요를 제시한 후 다음 장에

서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에 대하여 살피고자 하였다. 

  성경적 웰다잉은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지만, 이를 실제적으로 교육할 

때에는 프로그램 참가 대상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지역별 특성의 차이가 있지는 

않은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이를 회차별 내용으로 구분하여 <표3>으로 제시하였다.

 

<표 3>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 회차별 내용 예시

  1회차와 2회차, 3회차의 내용은 앞서 Ⅱ.1과 Ⅱ.2.2에서 다루었으므로 간략하게 다

룬다. 먼저 1회차는 전체 프로그램의 도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성경적 웰다잉의 필

회차 프로그램 내용

1회차 성경적 웰다잉의 필요성

2회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① -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

3회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② -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

4회차 천국과 지옥

5회차 죽음에 대한 태도

6회차 성화된 삶을 향하여

7회차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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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주제로 그리스도인이 왜 성경적 웰다잉을 알아야 하는지, 성경적 웰다잉이 무

엇인지를 권면한다. 

  2회차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존재의 의미와 하나님의 선하시

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롬 12:2)하여 지은바 목적에 따라 살아가

는 인간 삶의 목적에 대하여 전할 수 있다. 

  3회차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전달

한다. 이로써 2회차와 3회차를 통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

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하여 전할 수 있다. 인간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어떤 의미로 관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봄

으로써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기여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이관직, 2012: 77-78).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죽음 이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간의 삶에서 인간을 사랑하사 값없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 

아래 있는 인간의 정체성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

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

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인간의 삶과 죽음, 영생이 지니

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 곧 자기를 부

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눅 9:23) 삶을 살 수 없다. 그

리스도께서 통치하심을 알아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을 따라 살며 세상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견딜 수 있다.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인간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른 삶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목적

지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여 나아갈 수 있다. 

  4회차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전한다. 인간의 인지와 상상은 유한하여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은 실제 삶에서 천국과 지옥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Donnelly, 2013: 

143).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이 당장 눈앞의 일이 아닌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

기 쉬운 것이다. 바울은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

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2:9)라고 말하여 천국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임을 언급

하면서, 곧이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신다고(고전 2:10) 하였다. 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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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이해하기에 너무 크고 장엄한 것이지만, 인간은 성령으로 계시하신 말씀을 통

하여 천국에 대하여 알 수 있다(Donelly, 2013: 147).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성령이 

도우사 예수님과 모든 것들을 보고 알게 하신다(Lane & Tripp, 2009: 299). 그러므

로 천국에 대하여 배우고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곳이다(Donnelly, 2013: 

148-166). 눈물과 아픔, 사망, 애통, 수고와 결핍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

아주시는 곳이다(계 21:3-4). 그러나 무엇보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Driscoll &‎Breshears(2012: 559)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 예를 들어 

슬픔과 고통, 결핍이 없는 것도 천국을 바라볼 이유가 되지만, 믿는 자의 가장 충만한 

기쁨은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히 12:2) 삶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또한, 성경적 웰다잉은 그리스도인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전해야 한다. 마태복음 

3장 7절은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한다.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시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지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인간을 

구원하셔야 할 만큼 매우 심각한 것이다. 지옥은 그곳이 세상의 감옥과 같이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형벌 그 자체이기 때문에 끔찍

하고, 그것이 더 나은 상황으로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두

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 죽음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것이라는 소망과 그것을 준비하기를 경고하는 지옥에 대하

여, 알아야 한다(Donnelly, 2013: 44-71).

  5회차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자기와 주변인의 죽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

는지 전한다. 박형룡(1997)은 그리스도인의 육체적 죽음이 생의 종말이 아니라 연속이

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동시에 훈련과 징계의 정점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 들

어가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충

만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하여 깨어 있어 준비하며 천국 소망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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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라”(마 2:42) 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러므

로 잘 준비해야 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

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에 담대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다. 이에 그리스

도인들은 죽음 이후 다가올 천국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요구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Martin 

Lloyd-Jones(2008: 261)는 이 시대와 세대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유가 인

간의 유한성 때문이며, 삶의 무의미함과 무목적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절대적 의미와 불변의 가치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

람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이유를 충족하여 주신다. 그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믿는 자

들을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인간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이 되신다. 그러므

로 인간의 진실되고 가장 큰 존재의 두려움은 실상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Lloyd-Jones, 2008: 266). 

이 때문에 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음에 대하여 아

는 것이 첫째요, 그 외의 두려움을 떨치기 위하여 유언장을 쓰고 관에 들어가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가미된 일련의 행위들은 부수적인 것이다. 무엇에 집중하여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한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는 죽음의 두려움을 없앨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길 되시며 그를 믿는 자와 함께하시기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

아 강하고 담대하라”(시 31:24)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떨쳐 내어 놀라지 않을 

수 있다(수 1:9). 

  또한, 성경적 웰다잉의 관심은 자기 한 사람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

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뿐 아니라 타인의 죽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개인이 성경을 존재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발생하는 세계와 타

자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다. 성경적 웰다잉에서 타자의 존재와 죽음에 대한 관심이 일

반 사람들과 달리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롬 12:4-8).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조화롭고 사랑으로 함께하신 것 같이 그리

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것과 공동체 내의 서로에게 나아갈 것

을 요구하며,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에 동참함으로써 스스로를 도말하고 그리스도의 형

상으로 변화되어 진정한 삶에 이를 수 있다(Lane & Tripp, 2009: 139-148,  

151-152). 그러므로 성경적 웰다잉은 타인의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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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지를 권면해야 한다.

  사랑하는 주변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은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

연스러운 일이다.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죽음에 대하여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

거나,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낙망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기보다는 그가 천국에 들어

가 기쁨의 상태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박형룡, 1997). 데살로니가 4장 13절은 다음

과 같이 말씀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

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떠나보낸 이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음을 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이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것이므로 육체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

하며, 이를 알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것을 권면한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기쁨의 상태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남은 자들에게 슬픔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소망이 있음을 환기한

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 부활하여 천국에서 그리던 

이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죽음 자체보다 

그 이후의 일에 항상 관심과 생각을 두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주변의 사랑하는 이들

이 돌이킬 수 없는 영원 형벌이 기다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도록 힘써 전해

야 한다. 

  6회차에서는 이전 회차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

고 죽음 이후 하나님과의 영속적이고도 완전한 연합과 하나님 형상의 온전한 회복, 부

활 이후 영원한 삶을 바라며 살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다. 이는 곧 성경적 웰다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와 연결되는 부

분이어서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이후 7회차의 질의 응답으로 프로

그램을 마무리할 수 있다. 

    (2)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

  성경적 웰다잉의 권면의 방향은 죽음이란 어떤 것이고 주를 믿는 자들이 나중에 천

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성경적 웰다잉은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이 있

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천국에 이르는 길 되심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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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바라는 지금의 삶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나서 내가 믿음이 있으므로 구원받아 죽음 이후 진정한 본향인 천국에 갈 것이

니 이 땅에서의 삶에 열심을 다 하지 않고 믿음만 지키면 된다는 식의 태도는 건강한 

것이 아니다. 이에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 존재와 죽음,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하였을 때 나타나게 되는, 천국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

도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첫째, 새로워지는 것이다. Bavinck(2007: 455)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식과 의와 거

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회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의 온전한 회복

뿐 아니라 자신을 내적으로 새롭게 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서의 삶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깨어 있어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도

록 새로워지는 것이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은 인간의 자기 주도적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적 기치 아래 재차 화합하고 인정하라 말한

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인

은 이 땅에서의 지난한 인생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의 고양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힘

써 영적 싸움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써 천국을 준비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알

고 그를 바라보며 사는 것과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이 다르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

을 간구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깨달아 주의 뜻을 분별하며 변화되기를 힘써야 한

다. 

  둘째, 행하는 것이다. Timothy S. Lane & Paul D. Tripp(2009: 293)은 그리스

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은 은혜 속에서 용기를 얻고, 진리로써 세워지며 행하

게 된다고 하였다. 진정한 변화는 나쁜 행동이 선한 행동으로 대체될 때 가능한 것이

므로, 천국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간다(Lambert, 2015: 106). 

  믿는 자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셨다(행 10:4). 성경은 하나님

께서 태초 전부터 작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음을 말씀한다(엡 2:1). Bavinck(2007: 455)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

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여주심에 인간은 선한 신분이 되고, 성화는 죄의 오염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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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해방되어 존재가 변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

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으로서 사랑 가운데서 선으로 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

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엡 5:1-2)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로

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한다(요일 3:18).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기쁨과 사랑으로 행하라는 명령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삶의 고

난과 역경을,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바울은 게으름을 경계하여 일하기 싫

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말하여 행할 것을 권면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였다(살후 3:11). 이는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과 시련이, 그것을 

이겨내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벧전 2:12). 인생이 힘들

고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 앞에 행할 힘이 없어 낙망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

로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다(살후 3:5). Driscoll & Breshears(2012: 190-191)는 다음의 인용문으로 인간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 유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임을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애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

경을 이겨내든지,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를 위하여 애쓰는 모든 순간을 기억하신

다. 

우리는 고난을 잘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 우리

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

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

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완벽하게 반영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기든지 지든

지, 살든지 죽든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과 타

인의 유익을 위해 붙잡아야 할 신성한 기회임을 보여주신다.

  셋째,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필자는 목회 현장에서 연간 평균 15건 이상의 장

례를 집례한다. 그중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장례가 있다. 만 90세의 어르신께서 소천하

신 장례식이었는데, 상주를 비롯한 일가친척과 방문객 모두의 얼굴이 밝았다. 그 밝은 

분위기는 사랑하는 어르신을 천국으로 보내드렸다는 명확한 이유가 주변인의 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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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났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때문에 슬픔에 낙망하지도, 즐거움이 너무 과하지도 않

은 기쁨이 있었다. 일반적인 장례식에서는 참석한 이들 대부분이 죽음 자체에 함몰되

거나 ‘장례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거운 느낌에 눌리기가 쉽다. 그러나 이들은 

장례예배를 모두 마치고 난 후에, 기쁨으로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같

이 매 순간 천국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삶의 태도는 천국을 바라보는 기쁨으

로, 그리고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주사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

스도를 향한 감사로 귀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바울은 다음의 로마서 말씀에서 구원의 

확신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여 환난 가

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

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

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3-5).

  그리스도의 기뻐하고 즐거워함은 그것이 순간을 넘어 가장 가치 있는 소망을 향한

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쾌락과는 다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후 4:18). Lloyd-Jones(2007: 79)는 그리스도인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

광을 포착하기만 한다면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것이라고 하였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진술한 것이 곧 복음을 자랑

한 것이었음과 마찬가지로,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곧 소망 얻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영예롭게 여긴다는 것이다(Lloyd-Jones, 2007: 

102-103). 환난을 소망을 확신하게 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은 기쁨을 가져다준다

(Powlison, 2009: 69).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후 10:3-4)라는 바울의 언술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

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위임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또한 

이미 승리자이다. 성령으로 인하여 영생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승리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어서 주를 피난처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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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노래한 다윗의 고백처럼 주를 위하여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시 73:28). 죄악 된 인간을 사랑하사 십자가 죽으심

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

증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우 강력한 무기이다. 

III. 닫는 글

  시대적으로 성경적 웰다잉이 필요한 때이다. 이전부터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웰

다잉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작금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노인 인구가 

늘어나 더욱 웰다잉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개별적인 명칭을 가지지 않은 채 일반사회학적 의미

에서의 웰다잉 개념과 프로그램을 차용하여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 교육이 

이루어져 온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웰다잉 명칭을 제안하고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 예시를 든 후 기대효과를 살펴보았다. 

  성경적 웰다잉은 영생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

며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성경적 웰다잉 교육은 인간의 죄와 

사망과 구원과 영생에 관한 바른 이해를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은 인간의 삶과 죽음, 영생, 천국과 지옥, 죽음에 대한 태도, 

성화된 삶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 참가자는 말씀으

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천국을 

준비하게 된다.

  성경적 웰다잉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과거 김선숙(2007)은 당시에도 평균 수명의 연장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 사회적 요구와 교회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교회의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

어나고 있지만 실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비판하면서, 한국교

회 죽음준비교육의 특징을 세 가지로 들었다. 첫째는 죽음준비교육을 위한 교회 자체

의 프로그램이 많이 없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죽음준비교육의 내용 중 영적 욕구에 대

한 부분이 미진함으로 인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 셋째는 죽음준비교육을 위하여 강의

와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 박종현(2014: 92)의 연구에서도 한국교회 죽음준비교육의 특징으로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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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교회의 필요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

고 있어 교단 차원의 교육과 매뉴얼, 다양한 교수방법의 연구와 전문 지도자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반 사회뿐 아니라 교회 내의 

웰다잉 교육,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며 교수 방법도 다양한 것으로 생각

되는데, 여전히 현행하는 여러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들이 영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성경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 관하여는 재차 고민할 부분들이 남아있다(김미희, 2013; 박종현, 2014; 박주열, 

2013; 장경희, 2017; 정정교, 2011). 

  교회의 주력 세대가 노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노년의 삶에서 죽음의 문제에 대한 

고찰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으므로,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웰다잉 교육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전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고

민되어 많은 이들에게 바른 성경적 이해가 미치기를 기대한다. 

∙ 논문 투고일: 2023년 05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23년 06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23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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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ed for Biblical Well-Dying in Christians

Jeon, Yeong Jae* 

  As the Republic of Korea entered a super-aging society and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d, the question of how to prepare for death well 
became one of the main tasks of old age. Currently, death preparation 
education for Christians and the general public is similarly conducted 
under the same name of well-dying. This study proposes the name 
'biblical well-dying', which has a Christian identity distinct from 
'well-dying'. Well-dying is to prepare for the outcome of life, a good 
death, in which human subjectivity drives life and protects human dignity. 
Biblical well-dying is when a Christian looks at eternal life and lives by 
expressing the sovereignty of Christ only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Bible. Biblical well-dying education should take the method of directly 
exhorting the Word, as Jay. E. Adams insisted in nouthetic confrontation. 
The content of the biblical well-dying program should include human life 
and death, eternal life, heaven and hell, attitudes toward death, and 
sanctified life. Through the program, participants in the biblical well-dying 
program distinguish God's will and move on to a sanctified life that does 
their best in spiritual battles. This refers to the attitude of Christians in 
life that is renewed by words, modeled after Christ, rejoices, appreciates, 
and wins. 

Key words: well-dying, well-dying education, biblical well-dying, 
            death education,  biblical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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